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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ter Jet Loom의 준비공정 

3.1 Sizing(가호) 

WJL(Water Jet Loom)의 양호한 가동은 전적으로 Sizing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공정이다. Sizing공정 자체는 보통직기와 

동일하나, WJL의 경우 엄격한 관리의 완전실시가 요구된다. 

 

① Creel에서 Warpers Beam까지의 실의 Tension Control의 微底 Filament 사

절, 잔털발생의 방지(사도부분에 손상이 있어도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② 호제는 Acryl계 호제일 것, 타 호제의 혼입은 절대로 피할 것(호제를 교

환 해야 할 경우 호조의 수세를 완전히 할 필요가 있다.) 

 

③ Sizing후의 건조는 충분해야 한다. (Acryl호제의 변화, 탈호를 방지 하기 

위함이다.) 

 

④ 직기의 휴지, 정대가 많을 경우 직기상에서의 낙호가 많아짐으로 Sizing 

공정에서 Waxing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최근 원사 maker의 실 개량으로 Non-sizing, Non-twisttk가 공급될 전망이

다. 이 때는 Sizing Machine의 Size-Box를 통하지 않고 정경하면 된다. 



호제의 예 

성상 
메이커 제품명 

성분 pH 농도 
비고 

Gosesize 480 Acryl계 공중합체 8.0~9.0 50% 
Nylon 

Polyester 日本合成 

Gosesize LW17 Acryl계 공중합체 8.0~9.0 20% Polyester 

Plasize J-6 
Acryl계 공중합체 

Ammonium비누화염
7.2~7.5 20% 

Polyester 

Polyester가공사

Plasize J-7 
Acryl계 공중합체 

Ammonium비누화염
7.2~7.5 25% Nylon 

Plasize N-160 
Acryl계 공중합체 

Ammonium바누화염
7.2~7.5 30% 

Nylon 

Polyester 

互應化廓 

Plasize 204 
Acryl계 공중합체 

Ammonium비누화염
7.2~7.5 25%  

Marpozol W-11 
Acryl계 공중합체 

Ammonium비누화염
8.5 50% Polyester 

Marpozol W1-K 
Acryl계 공중합체 

Ammonium비누화염
8.5 40% 

Polyester 

Filament가공사

Marpozol W-121 
Acryl계 공중합체 

Ammonium비누화염
8.5  Polyester 

松本油脂 

Marpozol TS412-A 
Acryl계 공중합체 

Ammonium비누화염
8.5 40% 

Nylon 

Polyester 

 

 

3.2 가호에 관한 용어해설 

1) 유지(Fat), 지방유(Fatty Oil), 납 

유지라 함은 지방유, 지방의 총칭이다. 지방유와 지방은 어느 것이나 지방

산의 Glycerin Ester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은 지방유, 고체상인 것은 지방이라 

한다. 따라서 지방유와 지방과의 구별은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상온에

서의 외관상의 통속적 구별에 불과하다. 



2) 알코올(Alcohol) 

유기화합물로 1분자중에 OH기를 갖는 것을 알코올이라고 한다. 1분자중에 

OH기 1개를 갖는 것을 1가 알코올, 2개 갖는 것을 2가 알코올이라 한다. 

글리세린은 3가 알코올이다. 

 

3) 고급알코올(Higher Fatty Alcohol) 

알코올 중에서도 C8이상의 분자량이 비교적 큰 것을 고급 알코올이라 한

다. 

 

4) 석유계 왁스 

석유화학의 발달에 따라 석유에서 유도된 융점 50~150℃의 Wax가 시판되

게 되었다. 종래의 광물유인 파라핀도 이분류이고 마이크로크리스터린 왁스 

및 그 산화물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가아보 왁스)등이 이 종류의 제

품이다. 

 

5) 酸價(Acid Value : 약자 A. V) 

酸價 는 유지 또는 납 1g 중에 함유되 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데 요

하는 苛性加里(KOH)의 mg 수를 말한다. 

 

6) 沃素價(lodine Value : 약자 I. V) 

沃素價라 함은 유지, 납에 흡수되는 鹽化沃素(ICI)또는 鹽化臭素(BrCI)의 양

을 沃素(I)로 표시한 백분율이다. 

 

7) 융점(Melting Point) 



시료를 규정방법에 따라 가열했을 경우 완전히 투명한 액체로 또는 연화

해서 유동을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며 전자를 투명융점, 후자를 상승융점이라

고 한다. 

 

8) 비누화(saponification) 

비누화는 에스테르를 그 조성인 알코올과 산으로 가수분해하는 것을 말한

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ROHCOOH'R
)(

OHRCORO 2 + →+′⋅
비누화

 

에스테르            산     알코올 
 

 
 

9) 중합(Polymerization) 

중합이란 관능기(Functional group)를 갖는 화합물이 단독 또는 이종, 삼종동

지끼리 2개 이상 결합해서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생성하는 화학변화를 말한

다. 



이종 또는 삼종결합할 경우를 특히 공중합(Co-Polymerization)이라고 한다. 

결합시에 다른 간단한 분자를 분리하지 않는 것을 부가중합(Addition 

Polymerization), 분리하는 것을 축합중합(Condensation Polymerization)이라고 한

다. 

 

10) 중합도(Polymerization Degree) 

중합반응에 의해 생성된 중합물중의 단량체(Monomer)의 수로 예컨데  

PVA의 경우  가 2,300개 연쇄상으로 결합한 것은 이 중합도가 

2,000이라고 한다. 

−−− 2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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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완전비누화, 부분비누화(비누화도) 

비누화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거니와 PVA등에 관한 용어에 완전

비누화, 부분비누화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PVA는 Polyvinyl Acetate로부터 만들어지나, PVA는 분자중에 Ester기를 다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로서는 물에 불용성이고 이것을 비누화해서 납산

기를 전혀 함유하지 않는 즉, 이 Ester결합을 전부비누화하는 것을 완전비누

화라고 하고 있다. 

부분비누화라함은 이 공정에서 일부 납산기를 잔존시키는 것을 마하며 납

산기의 잔존율에 따라 비누화도 80%, 90%라고 부른다. 

 

12) 비누화물, 불비누화물(Saponifiable or Unsaponifiable Matter) 

비누화물이라 함은 가성가리로 가수분해(비누화)되는 물질로 유지와 같은 

분자내에 Ester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이나, 불비누화물이란 위와 같이 가수분



해되지 않는 물질로 유지중에도 소량이나마 부성분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Ester에는 가용이나 물에는 불용이다. 

불비누화물에는 광물유고급 알코올,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등이 속한다. 

 

13) 콜로이드(Colloid) 

콜로이드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화학자 T. Graham이다. 그

는 <그림 1>에 표시 한 것과 같이 원통형의 유리 용기에 물을 넣고 다음에 

조사코져 하는 용액을 가는 피펫을 사용해서 조용히 용기저부에 넣고 이층

으로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그림 2>와 같이 용해분자(시험액을 말함)는 점

점 상방으로 퍼져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현상을 확산이라고 했다. 

 

 

<그림 1>                <그림 2>  

 

Garham은 확산이 빠른 물질은 모두 고체가 되었을 때 결정하는 물질이라

고 생각하고 이것을 결정질 또는 정질이라고 하며 또 확산이 늦은 물질은 

비결정질로 그 대표적인 것이 아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질 즉 Colloid이라

고 불렀다. 



그 후 연구를 거듭한 끝에 어떠한 물질이라도 적당한 크기의 입자로 해서 

분산시키면 Colloid 상태로 할 수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수중에 흙을 넣고 

잘 저으면 물은 혼탁해지지만 정치하면 수 시간 후에는 흙의 입자가 가라앉

아 물과 갈라져 버리니까 이와 같은 액은 Colloid액이 아니다, Colloid 액이란 

입자가 미세해서 장시간 방치해도 침전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입자의 직경

으로 표시하면 대체로 0.1μ보다 작고 1mμ보다 큰 것이 Colloid 입자라고 

한다. 

(1mμ = 0.0011μ = 10-7cm = 10A° : 1 A° = 10-8cm) 

 

입자의 직경이 1mμ 이하가되면 그것은 진용액의 성질을 표시하고 Colloid

로서의 특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단백질, 전분, 섬유소, 고무등과 같은 고분자물질은 항상 Colloid로서 거동

한다. 

 

14) 겔화(Geration) 

Colloid입자가 액체중에 현탁해 있는 상태는 Colloid 용액이고, 또 이 상태

는 Sol이라고도 불리운다. 

소량액중에 다수의 입자가 들어 있는 경우 그것은 걸쭉한 액이 되고 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드디어 입자와 입자가 서로 접촉하고 혹은 연달아 있어

서 그 액체가 개재해 있다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벌써 유동성을 상실

하고 오히려 고체에 가까운 성질을 표시한다. 

예컨데, 일정한 형을 갖고 있으며 약간의 탄성을 나타내게 된다. 호, 젤리 

등이 그 예로, 이와 같은 상태를 일반적으로 겔(Gel)이라고 한다. 즉, 겔이라 

함은 다수의 콜로이드 입자가 서로 연달려서 골조를 만들고 그 사이에 꽤 



많은 액체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체와 같은 성상을 나타내는 것

이다. 

 

15) 점도(Viscosity) 

액체에는 밍밍한 것과 끈끈한 것이 있다. 액체를 가는 관을 통해 흘릴 때 

T라는 시간에 흐르는 액의 양 Q는 액을 눌러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관의 일

단에 가한 압력 P에 비례하고 또 관의 굵기 η(직경)가 굵을수록 많고 길이 

L이 길수록 적다. 이들간의 관계는 Poisenille’s law(포아제이유의 법칙)에 의하

면 

 

P
L8
r1

t
Q 4

⋅
π
⋅

η
=  

 

로 표시된다. 

단 η는 물질의 종류와 용액의 농도와 온도에 의해 정해지는 정수로 점성

계수라고 한다. 

그 단위는 Poise(포이즈)로 표시된다. 

 

16) 팽윤(Swelling) 

대두를 물에 담그어 두면 점점 물에 빨아들여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다. 한

천이나 젤라틴을 물에 담그어 두면 역시 팽윤해서 부드러워진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일반적으로 팽윤이라고 한다. 

 

17) Amylose, Amylopectine, Dextrine 

전분입자는 주로 Amylose와 Amylopect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Amylose는 호화하면 수중으로 용출하나 Amylopectine은 물과 煮沸하면 호

상이 된다. 감자 전분은 Amylose를 많이 함유하고 찹쌀 전분은 Amylopectine

이 주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분은 포도당이 중합한 것으로 Amylose는 거

의 직쇄상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Amylopectine은 枝分이 많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18) 전분의 호화 

전분수용액을 가열하면 전분입자는 점점 팽창해서 점도가 커지고 다시 가

열해서 75~80℃까지 올라가면 최고점도에 달한다. 이 점에서는 전분입자는 

아직 파괴되지 않고 Amylose의 상당량이 용출되어 용액 상태를 나타내고 있

다. 이후에 다시 가열을 계속하면 점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입자는 파괴절단

되어 작은 절편으로 된 것이 많아진다. 이 현상을 호화라고 한다. 

 

19) 전분의 점도 

전분을 호화할 경우 점도변화를 도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으며 Amylo-

graph를 사용해 매 시간마다 연속적으로 변화를측정했다. 

 

 

<그림 3> 



전분농도 8~10%의 호액에서는 95℃이상에서 적어도 1.5시간 처리하지 않

으면 점도는 안정되지 않는다. 

일단 안정화된 점도도 90℃ 이상에서 계속해서 처리하면 Amylose나 

Amylopectine 및 기타성분의 노화분해에 의해서 점도는 저하한다. 

 

20) 분산(Dispersion) 

어떤 매질(편의상 물로 한다.)중에 타물질의 미립자(전분입자, 유류 등)가 

흩어져 있는 것을 분산이라고 한다. 이 경우 매질을 분산매라고 하며 분산해 

있는 물질을 분산상이라고 하고 전체를 분산계라고 칭한다. 

 

 
<그림 4> 

 


